
司馬遷,  
人才를 말하다 



<史記>, 어떤 책인가? 

• 중국 최초의 본격적 역사서 
 

• 3천년 통사 
 

• 문학적 역사서, 역사적 문학서 
 

• 역사서술 체제, 기전체의 창시 
 

• 주관적 가치관을 보편적 가치로 승화 
 

• 중국, 중국인의 원형질 
 

• 한중 역사 갈등의 원인제공과  
   해결의 실마리 제공 





司馬遷, 어떤 사람인가? 
 기원전 145년 사관의 집안에서 출생 

 

 10세 때부터 공부시작 
 

 10대부터 역사 현장 탐방 
 

 20세 천하주유와 입사 
 

 36세 아버지 뒤를 이어 태사령 
 

 40세 이후로 <사기> 집필 시작 
 

 47세 이릉 사건과 궁형  
 

 55세 무렵 <사기>를 완성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  



(1) ‘三立’ – 인생의 목표    

司馬遷의 人才觀 

 立身 또는 立功 
 

 立言 
 

 立德 
 

 목표의 심화가 진행되지 않거나  
심화 못하는 인생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는 인생관  



司馬遷의 人才觀 

 自賢 (I) 
 

 求賢 (YOU) 
 

 布賢 (WE) 

(2) ‘三賢’ – 인재의 완성 단계 



(1) 얼굴을 그려 찾다 : 무정과 부열 

<史記>와 人才 문제 : 誠求 



(2) 직접 찾아 나서다 : 무왕과 강태공 

<史記>와 人才 문제 : 誠求 



(3) 五請伊尹 : 상탕과 이윤 

<史記>와 人才 문제 : 誠求 



<史記>와 人才 문제 : 誠求 

(4) 三顧草廬 



(5) 黃金臺 : 연 소왕과 곽외 

<史記>와 人才 문제 : 誠求 



<史記>와 人才 문제 : 誠求 

(6) 五跪 : 진 소왕과 범수 



<史記>와 人才 문제 : 誠求 

(7) 便宜從事 : 유방과 소하 



마무리 : 三不如 



人才 관련 명언 명구 

•治國之道, 務在擧賢.(제갈량) 
 
•治國之難 在于知賢 而不在自賢.(열자) 
 
•國有三不祥 : 有賢而不知, 知而不用, 用而不任.(<안자춘추>) 
 
•泰山不讓土壤, 河海不擇細流. 
•國之將興, 必有禎祥, 君子用而小人退.  
 國之將亡, 賢人隱, 亂臣貴. 
•甚矣, ‘安危在出令’, 存亡在所任, 誠哉是言也! 
•士賢能而不用, 有國者之恥.(이상 사마천) 
 
 
 
 
 



<史記>와 사마천의 이해를 위한 참고도서 



<史記>와 사마천의 이해를 위한 참고도서 



<史記>와 사마천의 이해를 위한 참고도서 



<史記>와 사마천의 이해를 위한 참고도서 



이 책은 저자 보양(柏楊)이 ‘집행이 면제된 사형’ 언도를 받고 옥중에서 집필한 비판적 중국사이다. 고대 중국에서 시작하여 청 왕
조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장대한 중국사를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25사와 『자치통감』을 법정에 세우듯이 지금까지의 
통사에 입혀진 겹겹의 분식(粉飾)을 걷어내고 이른바 ‘역사의 민주화’를 지향한다. 왕조의 연호와 임금의 존호를 지우는 것에서부
터 시작하여 수많은 인물과 사건의 실상을 파헤친다. 특히 시대를 통찰하지 못하는 특권층으로서의 지식인에 대한 비판은 통렬하
다. 저자의 이러한 역사서술에 대하여 ‘선택적 기억’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지만 역사는 본질이 기억투쟁이며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자기반성과 애정에 발 딛고 있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저자의 술회처럼 “사랑은 반성에서 시작되고 반성
은 진보를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저자와 함께하는 시간여행은 그 자체가 새로운 만남의 연속일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가
두고 있는 오늘날의 다양한 포섭기제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각성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많은 독자들이 과거가 아닌 오늘의 현실
을 대면하게 되고 ‘역사에서’ 배우게 되리라 생각한다. (신영복) 






